
  마태복음 22장 15-22절 말씀

<1>

15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16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7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2>

①

18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②

20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③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2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